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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한일합섬 인수 “무죄”
부산지법, 자산노린 합병 아니다 … 동양메이저 대표는 횡령혐의 인정

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 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2월10일 배임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회장

은 물론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연우 대표는 횡령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

고, 합병 후 피 합병기업의 자산을 처분해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기업이 합병되면 피 합병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기업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피 합병기업의 자산만을

취득하는 합병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동양메이저의 인수․합병이 한일합섬에 일방적인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융당국의 통제와 규제 아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인수합병이라는 고도의 경제행위에

대해 형벌이라는 잣대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연우 대표와 공모해 한일합섬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합병을 완료한 후

한일합섬의 자산으로 이를 되갚는 차입인수방식(LBO방식)을 사용해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여억원의 손해

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추연우 대표와 이전철 전 부사장은 각각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의 자산이 아닌 자사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사

실이 드러나자 공소장을 배임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바꾸고 현재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800억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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